
[별표 6] 

연구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1. 사고 시 행동요령

 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나. 연구실 내 샤워장치, 세안장치, 소화전, 소화기, 화재경고기 등 안전장비 

및 비상구의 위치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다.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1) 긴급조치 후 신속히 큰소리로 다른 근무자에게 알리고 즉시 연구실책

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화재나 사고를 가능한 한 초기에 신속히 진압하고, 필요시 응급조치를 

한다.

  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 외부로 대피한다.

  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청한다.

  5) 필요시 구급요원 등에 대해 사고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린다.

2. 사고 시 응급조치

 가. 호흡정지

  1) 환자가 의식을 잃고 호흡이 정지된 경우 즉시 인공호흡을 해야 한다.

  2) 환자를 소생시키면서 주변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

 나. 심한출혈

  1) 환자는 편안하게 눕히고 상처부위를 패드나 천으로 눌러서 지혈시킨다.

  2)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상처부위를 감싸고 즉시 응급요원을 부른다.

  3) 피가 흐르는 부위는 신체의 다른 부분보다 높게 하여 계속 누르고 있

어야 한다.



 다. 화상

  1) 경미한 화상은 얼음이나 생수로 화상부위를 식힌다.

  2)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행동요령에 따른다.

   가) 바닥에 누워 구르거나 근처에 소방담요가 있다면 화염을 덮어 싸도록 

한다.

   나) 불을 끈 후에는 약품에 오염된 옷을 벗고 샤워 장치에 샤워를 한다.

   다) 상처부위를 씻고 열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동안 수돗물에 상처부위를 

담근다.

   라) 상처부위를 깨끗이 한 후 얼음주머니로 적시고 충격을 받지 않도록 

감싼다.

   마) 사람을 향해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라. 유해물질에 의한 화상

  1) 유해물질이 묻거나 화상을 입었을 경우 즉각 물로 씻는다.

  2) 유해물질에 오염된 모든 의류는 제거하고 접촉부위는 물로 씻어낸다.

  3) 유해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15분 이상 세안장치를 이용해 깨끗이 

씻고 즉각 도움을 청한다.

  4) 몸에 유해물질이 묻었을 경우 15분 이상 샤워 장치를 이용해 깨끗이 

씻어내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5) 유해물질이 몸에 엎질러진 경우 오염된 옷을 빨리 벗는다.

 마. 외상

  1) 외상 쇼크의 경우 재해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다면 환자를 따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눕힌 뒤 병원으로 이송시킨다.

 바. 구급약품

  1) 연구실에는 구급약품이 보관된 구급상자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갖추어 

놓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